
2014년 11월 14일 금요일�� 제19867호
���

자신 스스로에게 고

마울 정도로 모든 것을

쏟아붓자고 했다 모두

가최선을다했다

지난 8일 부천 FC와

의경기가끝난뒤광주

FC의 공격수 김호남은

동료들에게 승리의 공

을 돌렸다 4강 희망이 사라질 수 있었던 이날

경기에서김호남은 10으로앞선후반 36분파

비오의 골을 도우며 20 승리에 쐐기를 박았

다 안산전 20에서충격의 23 역전패를당했

던 광주는 이 승리로 가까스로 4강행 불씨를

살렸다

경기전선수들은 올인을다짐했다

김호남은선수들끼리실력과경기력을떠나

서 가지고 있는 체력과 모든 것을 쏟아붓자고

했다 내 자신에게 고마울 정도로 하자고 마음

먹었다 교체로 들어온 선수는 물론 벤치에서

있던선수들까지정신과체력에서모든것을다

쏟아부어서이뤄낸승리다고소감을밝혔다

이날 김호남의 도움이 더 빛났던 것은 부상

을 이겨낸 투혼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호남은

안구뼈에실금이가있는상태다 하지만스피

드가 강점인 김호남은 멈추지 않았다 김호남

은통증에도불구하고풀타임으로그라운드를

뛰었다

광주의 창단멤버로 팀의 영광의 순간과 좌

절의 아픔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그에게

한 경기 한 경기는 절실하다 부상은 김호남을

막지는못했다

김호남은 안구뼈에금이가있는상태다 경

고 누적 빼고 경기에 다 나갔는데 부상때문에

경기를나갈수없다는것을스스로용납할수

없었다 지금이렇게시즌이끝나나나중에끝

나나나에게는부상은의미가없다 팀에 도움

이되고싶다고언급했다

부상투혼으로살린4강행불씨김호남과광

주선수들에게는마지막한경기가남았다

모든것을쏟아부어야하는광주의2014 시즌

최종전이 오는 16일 오후 2시 고양종합운동장

에서열린다 고양 HiFC와의 36라운드 경기에

서 승리를 거둔다면 광주는 자력으로 4강행을

확정짓는다 무승부나패배가나올경우에는다

른팀의결과를지켜봐야하는살얼음승부다

김호남은 시즌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경

기는 없지만 36라운드 경기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중요한경기다 체력과정신력을다쏟아

부울수있도록하겠다고투혼을예고했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광주 FC가오는 16일고양종합운동장에서고양Hi FC와대결을갖고2014 시즌대장정을마무리한다 4강플레이

오프를위해공격수김호남이부상투혼에나선다 광주 FC 제공

광주FC 모든 것 쏟아붓는다

16일 고양원정 마지막승부 이기면자력 4강

선수들 체력정신력올인후회없는경기할것

광주 FC의 제종현이종민파비오가 베스

트 11에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K리그 챌린지

35라운드베스트 11에 3명의광주선수가이름

을올렸다

선방 퍼레이드로 팀의 승리를 지킨 수문장

제종현은 빠른판단과정확한클리어로팀의

무실점승리를 이끌었다는 호평 속에 오랜만

에명단에이름을올렸다

디에고의 선제골을 도운 이종민은 위협적

인 오버래핑과 함께 날카로운 크로스로 팀의

선제골을도왔다는 평과와함께베스트 11이

됐다

10의 리드 상황에서 쐐기골을넣은 파비오

도영광의얼굴이됐다 선정위원회는 분위기

를 바꾼 그의 교체 투입 예리한 위치 선정과

마무리로 추가 골을 터뜨렸다고 파비오의 활

약을언급했다

한편 광주는 지난 부천과의 3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브라질 콤비 디에고와 파비오의 연

속골로 20 승리를거두며 4위로올라섰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광주 FC 제종현이종민파비오 35R 베스트 11

파비오 제종현 이종민

올 시즌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

와신인선수가 18일발표된다

2014 프로야구 최우수선수(MVP) 최우수

신인선수 선정 및 부문별 시상식이 18일 오후

2시 TheK 호텔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

에서열린다

MVP는넥센의집안싸움양상이다 2년연

속MVP트로피를들어올렸던박병호를비롯

해 200안타를 넘어선 서건창 정규시즌 물오

른 방망이를 선보인 유격수 강정호 그리고 20

승 고지를 밟은 밴헤켄 등 4명의 넥센 선수가

MVP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 투수 밴덴

헐크도 MVP 후보로 당당히 명함을 내밀었

다

최우수신인 선수 자리를 놓고는 조상우(넥

센) 박해민(삼성) 박민우(NC) 등 세 명의 선

수가각축을벌였다

투표는이미완료됐다 KBO와한국야구기

자회 소속 종합 일간지 스포츠 전문지 방송

사 간사로 구성된 후보 선정위원회는 지난달

18일MVP와최우수신인선수후보를선정했

고 19일 프로야구 취재기자단의 투표가 이뤄

졌다 결과는시상식당일현장에서발표된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넥센 MVP신인왕석권할까

투표완료18일 발표 새로시작하는KIA타이거즈가 2015시즌캐

치프레이즈를공모한다

캐치프레이즈에는 V11달성을위한KIA의

새각오와혁신의지 팬과함께승리를향해나

가는 호랑이 군단의 용맹함과 진취적 기상이

담겨야한다

누구나참여가능하며공모는 14일부터내달

7일까지 구단 홈페이지(httpwwwtigers

cokr) 팝업창을통해이뤄진다 선정작은 12월

22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최종 선

정작 1명에게는 100만원권백화점상품권이부

상으로 주어진다 가작 5명에게는 10만원 상당

의구단상품이증정된다 김여울기자wool@

KIA 내년 캐치프레이즈공모


